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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메리 라 티어 Mary La Tier 수녀)  

 

셰일라 제인 페이 Sheila Jane FAY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3년 2월 24일 아이오와 워털루 

서 원: 1958년 8월 16일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 

사 망: 2020년 9월 18일 타우젠드 옥스, 노틀담 센터 

 

윌리암과 에바 페이의 맏딸이었던 메리 셰일라 수녀는 1933년 2월 24일에 아이오와 워털루에서 

태어났다. 1936년,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3년 후인 1939년에는 메이우드로 이주했다. 

셰일라와 두 남동생은 세 자녀 모두에게 고등학교를 통해 가톨릭 교육을 제공한 부모를 둔 복을 

누렸다. 셰일라는 티없으신 성심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22세에는 수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고 

교사가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수도 성소를 두고 기도했다. 

 

1955년 로스 엔젤레스  티없으신 성심 대학을 졸업한 이후 메이우드 리마의 성녀 로즈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일때 알게 되었던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셰일라는 메리 라 티어 수녀라는 이름을 

받으며 수련자로서 착복했다. 나중에 자신의 세례명인 셰일라로 돌아갔다.  

 

수녀는 44년간의 중등 교육에 임하면서 관구의 모든 네 개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상담사, 행정 

담당으로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력을 지녔다. 1996년에는 폴란드에서 미국 가톨릭 주교 회의의 

도움으로 젊은 수녀들의 무리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며 여름을 보냈다. 또한 15년간은 맹인들과 

난독증을 지닌 이들을 위한 녹음 작업에 책 읽어주는 사람으로 자원했다. 사도직이 매주 헐리우드에 

있는 스튜디오로 긴 통근시간을 수반했지만 이를 두고 수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내게 몹시 

중요했다.” 

 

메리 셰일라 수녀는 독서와 여행을 아주 좋아했다. 1977년에는 나뮤르로 수녀회간 순례를 했고, 후에 

로마로 수녀회 순례에 참여했다. 보다 최근에는 페이 가족이 “네 째 딸”로 여기는 르네 테데스코와 

함께 “로드 트립”을 떠나 미 원주민 지역과 사우스 다코타의 국립 공원, 유타, 아리조나를 방문했다.    

 

수녀는 특히 두 남동생과 짐의 세 딸들과 가까웠다. 조카들에게 그들의 부친과 삼촌에 대한 기억을 

담은 전자 메일을 보내는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수녀가 가족 전승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었다. 

 

메리 셰일라 수녀가 수녀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자질은 아마 “경청하는” 능력이었을 것이다. 

수녀는 각 수녀들에게 온전히 귀를 쥐울여 주며 현명한 조언을 해 주곤 했다. 자기들이 나누는 바가 

무엇이든 비밀로 남는다는 것을 알고 각자 지지와 사랑받은 느낌을 가지고 자리를 떴다.  메리 셰일라 

수녀는 진정 “지혜의 여인”이었다. 

 

메리 셰일라 수녀는 노틀담 센터에서 공동체 봉사와 기도를 하며 생의 마지막 몇 년간을 지냈다. 

그리고 2020년 9월 18일, 이른 아침에 매우 평화롭게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떠났다.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